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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문초록

우리사회는�현재�인구�수가�급감하고�있어�개인의�역량을�발휘할�수�있도록�지원하

는�사회적�역할이�강조된다.�최근�기초학습부진�학생이�증가하고�있어�사회적�관심이�

모아지고�있다.�이에�본�연구에서는�학교�밖�지원체계인�S학습종합클리닉�센터에서�기

초학습부진�학생을�지원하고�있는�학습상담사의�지원�경험을�질적�연구방법을�통해�심

층적으로�탐색하였다.�자료수집을�위해�S학습종합클리닉�센터에서�학습상담�역할을�수

행하고�있는�학습상담사�7명을�심층인터뷰�하였다.�연구결과�첫째,�학습상담은�기초학

습�부진의�개인적�요인과�학습에�영향을�미칠�수�있는�환경까지�광범위한�개입이�이루

어지고�있다.�둘째,�비교적�단기간�이루어지는�학습상담이�효과적으로�이루어지기�위

해서는�학습상담사-담임교사-학부모가�협력적인�관계를�유지하고�학습지원자로서�역

할을�공유하며,�지속적인�사례관리가�요구된다.�한편�학습상담사는�학습지원�과정에서�

소진을�경험하게�되는데�낮은�처우�및�봉사직�신분인�사회적�요인과�내담자의�학습무

기력이�지속되고�변화가�이루어지지�않는�정서적�소진으로�나타났다.�학습상담사가�학

습상담�시�소진을�적절하게�처리할�수�있도록�즉각적이고�전문적인�슈퍼비전�체계�마

련이�필요하다.�

주제어 기초학습부진�학생,� 학습상담사,�학습종합클리닉�센터,� 학습상담,�질적�연구

* 주저자,� 인하대학교�다문화교육학과� 박사과정

** 교신저자,� 인하대학교�아동심리학과� 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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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 서론

우리사회는�결혼과�가족에�대한�가치관의�변화와�사회적�요인으로�초저출산�현상을�보

이고�있다.�이러한�저출산�양상은�앞으로�더욱�가속화�될�전망이다.�이에�학생�인구수가�

급감하고�있어�개인의�역량을�발휘할�수�있도록�지원하는�사회적�역할이�강조된다.�하지

만� 최근�기초학력�미달� 학생의�비율이�증가(2016년도� 기준,� 초등학교� 0.7%,� 중학교�

3.6%,�고등학교�4.5%)하고�있는�데�이들을�지원할�수�있는�교육체계나�프로그램은�부족

하다.�기초학력이란�「초 · 중등교육법」�제2조에�따라�학생이�학교�교육과정을�통하여�갖

춰야�하는�최소한의�성취기준을�충족하는�학력을�말한다(국회의안정보시스템,�2020).�반

면,�최근�한국교육과정평가원�연구보고서(2019)에서는�4차�산업혁명�시대에�필요한�사

회적 · 인지적 · 정서적�영역의�확장된�기초학력�개념�정립을�통해�공교육�내�기초학력�보

장�범위�확대를�강조하고�있다.�기초학력부진은�국가수준�학업성취도�평가에�의한�기준

(기초학력미달,�기초학력,�보통학력,�우수학력)으로서�객관적인�데이터에�근거한�학습부

진�개념이라�할�수�있다.�본�연구에서는�기초학력부진,�기초학력미달,�기초학습부진�등�

다양한�용어를�통일하여�기초학습부진�학생으로�한다.

현재�기초학습부진�학생에�대한�증가로�사회적�관심이�모아지고�있고,�이를�지원하기�

위한�국가의�적극적인�정책�마련과�법�제정이�이루어지고�있는�시점이다.�기초학력�지원

과�관련해�초 · 중등교육법�28조에�학습부진아�등에�대한�교육이�명시(법제처,�2020)되어�

있지만�법적�근거가�충분하지�않다.�이에�교육부와�정부는�‘기초학력보장법’�제정을�추진

하고�있다.�본�법안에서는�학습지원�학생을�조기에�발견하고�종합적�진단을�통해�개인의�

특성에�맞는�맞춤형�지원을�담고�있어,�기초학력미달�학생에�대한�체계적이고�안정적인�

지원의�근거를�마련할�수�있으리라�사료된다.�나아가�기초학력�보장에�대한�국가의�책무

성을�담보할�수�있어�공정한�교육적�출발선을�형성하는데�기여할�수�있는�중요한�의미가�

된다.�

지금까지�기초학습부진�학생에�대한�지원은�크게�학교�내�지원과�학교�밖�지원으로�

이원화되어�이루어지고�있다.�학교�내에서는�기초학습부진�예방을�위해�기초학력�진단

-보장�시스템이나�기초학력�향상�지원�사이트(Ku-Cu,�꾸꾸)를�활용하고�있으며,�교원�

역량강화를�위해�시 · 도에서는�‘두드림�학교�담당교원�연수’가�이루어지고�있다.�기초

학습부진�학생들에�대한�학교�내�지원은�주로�교사들이�담당하고�있는데�교육과정에서�

보이는�학습�결손에�대해�즉각적으로�개입할�수�있다는�장점이�있다.�하지만�교사�혼자�

역할을�담당하기는�역부족이며�특수교사나�상담교사와�같은�보조�인력의�보충이�필요

[P
ro

vi
de

r:
ea

rt
ic

le
] D

ow
nl

oa
d 

by
 IP

 1
65

.2
46

.1
9.

35
 a

t S
un

da
y,

 F
eb

ru
ar

y 
21

, 2
02

1 
5:

15
 P

M



www.earticle.net

학습상담사의�기초학습부진�학생�지원경험에�관한�사례�연구��I��최�원�희ㆍ김�기�화��51

한�실정이다.�

한편,�학교�밖�지원의�대표적인�지원기관으로�각�시·도에�학습종합클리닉�센터가�있으

며,�학습코칭,�심리�상담,�지역사회의�필요한�자원�연계�등을�지원하고�있다.�기초학습부

진은�단순히�학업�동기나�능력의�문제이기보다�여러�가지�요인이�원인으로�작용한다.�학

생의�개인적�특성으로는�심리 · 정서적�불안,�누적된�학습결손,�학습장애�등이며,�그�밖으

로�가정�환경적�요인이나�교수-학습적�요인�등이�있다.�그동안�학교현장에서�기초학습부

진�학생들에�대한�개입은�교사가�맡아�해�왔으나�기초학습부진의�원인이�복합적이거나�

특수�분야인�경우�현실적으로�문제를�해결하기는�어려운�실정이다.�특히,�우울,�난독증,�

ADHD(주의력결핍�과잉행동장애)와�같은�정신건강�문제에�대해서는�더욱�전문적인�개

입이�필요하다.�이에�기초학습부진�학생들에�대한�지원은�전문성이�담보되어야�한다는�

의견이�제기되어�2011년� ‘서울,�대전,�대구,�경북,�전남’의�5개�교육청에서�학습종합클리

닉�센터가�설치되어�시작하였다.�이후�학습종합클리닉�센터는�2018년�전국에�118개소가�

운영되고�있으며,�교원 · 상담 · 치료�등�전문자격을�갖춘�학습상담사가�기초학습부진�학

생들이�있는�학교로�찾아가�맞춤�지원을�하고�있다.�기초학습부진�학생들에�대한�개입은�

실질적으로�학교�안과�밖의�지원이�상호�보완되었을�때�효과를�극대화�할�수�있다.�학교�

안에서는�즉각적이고�민감한�지원이�이루어지고,�학교�밖에서는�학교�내�지원을�보완할�

수�있는�전문성과�지역사회와�연계한�환경체계까지�확장된�지원이�요구된다.�

학습상담은�학습과�상담이라는�말의�합성어이다.�학습(learning)은�다양한�견해가�있

지만�여기서는�학교교육에서�요구하는�교과�내용을�배우고�익히는�과정의�활동이다.�상

담(counseling)의�개념을�이장호(1995:�3)는�“도움을�필요로�하는�사람(내담자)이,�전문

적�훈련을�받는�사람(상담자)과의�대면관계에서�생활과제의�해결과�사고 ·행동�및�감정�

측면의�인간적�성장을�위해�노력하는�학습과정이다.”라고�정의하였다.�따라서�학습상담

은�학습을�진행하는�학생이�호소하는�학습문제를�해결하기�위해�전문적인�도움을�제공하

는�활동이며(김동원,�2008),�새로운�지식을�습득하고�활용하여�지식을�생산하는�과정에

서�겪게�되는�어려움을�도와주는�것이다(황매향,�2008).�이와�같이�학습상담은�학업과�관

련한�문제를�전문적으로�다루고�있다.�상담�장면에서�문제란�학습자가�원하는�것이�있는

데�이런�것이�실제로�실현되지�않아�힘들고�고통스러운�상태를�말한다.�즉,�자신이�원하

는�것과�현실의�격차를�줄여나가는�것이다(이재규�외,�2013).�학습상담은�기초학습부진�

학생에게�정서적 · 심리적�안정을�갖도록�돕고,�학업�스트레스를�낮추는�것을�조력하며,�

학습동기를�자극하여�학업문제를�해결하는�데서�출발한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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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종합클리닉�센터의�학습상담사�역할은�학업조력과�함께�학업을�방해하는�근본적

인�원인을�찾고�해결하는�것이다.�기초학습부진�학생의�학업수준�향상에�앞서�학습동기

를�부여하는�것이�중요한데�가정의�적극적인�도움이�필요하다.�학습부진이�학생의�개인

적�특성에서�비롯된�것이�아니라�가정환경이�영향을�미치는�경우가�많아�환경에�대한�개

입도�요구된다.�사회 · 경제적�지위가�상대적으로�낮은�계층의�학부모들은�자녀의�학업을�

효과적으로�지원하지�못하고�자녀의�교육활동에�능동적으로�개입하지�못하기�때문이다

(정영아 · 유준호,�2019;�Lareau,�2003).�이에�학습상담사는�학습자의�개인적,�환경적�특

성을�평가하고�적합한�의사결정을�하는데�도움을�주는�등�학습과�관련된�광범위한�활동

을�수행한다.�

지금까지�살펴본�바와�같이�기초학습부진�학생들의�학교�밖�지원에�있어�학습종합클

리닉�센터가�중요한�역할을�수행하고�있다.�하지만�학습종합클리닉�센터에�종사하는�학

습상담사의�기초학습부진�학생�상담경험이나�직무분석과�같은�선행연구는�미흡한�실정

이다.�학습종합클리닉�센터에�종사하는�학습상담사를�대상으로�서민영 · 이충효 · 황근

순(2018)은�비정규직�고용환경에서�학습상담사들의�직업�정체성과�열악한�고용환경에�

대해�탐색하였으며,�유아름(2016)은�전문성�인식과�스트레스가�소진에�미치는�영향에�

대해�밝혔다.�두�선행연구는�학습상담사가�인식하고�있는�직업�정체성이나�전문성에�초

점을�두었다는데�의미가�있다.�한편,�김현아(2018)는�학습상담�모델�발굴을�위한�학습상

담�개입경험에�대한�패러다임�모형을�구축하여,�개입과정에�대한�이해를�제공하였다.�하

지만�학습종합클리닉�센터�학습상담자들의�직무를�총체적으로�분석하지�못한�한계점이�

있다.

기초학습부진�학생에�대한�관련법과�지원정책이�마련되고�있는�시점에서�학교�밖�지원

의�중심축인�학습종합클리닉�센터에서�학습상담이�어떻게�이루어지고�있는지�살펴볼�필

요가�있다.�본�연구에서는�기초학습부진�학생들을�지원하는�학교�밖�지원�시스템인�S학

습종합클리닉�센터에�종사하고�있는�학습상담사들의�직무경험을�탐색하고자�한다.�학습

상담사는�일선�학교를�찾아가�기초학습부진�학생들에게�직접적인�학습지원자로서의�역

할을�수행한다.�이에�그들의�직무경험을�통해�파악된�지원과정은�학습상담에�대한�실질

적인�이해를�돕고,�향후�기초학습부진�학생들을�지원하는�정책�마련�시�기초자료로�활용

될�수�있다.

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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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연구방법 

본�연구에서는�S학습종합클리닉�센터에서�기초학습부진�학생을�지원하고�있는�학습상

담사들의�경험을�탐색하기�위해�해석주의적�질적�연구방법을�활용하였다.�해석주의적

(interpretive)�인식론은�그�삶을�실제로�살아가는�사람들의�시각으로부터�‘살아�있는�경

험(lived� experiences)'에� 관한� 이해를� 받음과� 동시에� 어떤� 의미를� 도출하기� 위해

(Padgett,�1998)�그들의�경험이�사용된다.�특히,�사례�연구는�여러�사례의�자료를�심층적

이고�상세하게�수집하여�주제에�대해�경험을�분석하고�실제로�깊이�있게�사례를�이해하

여�맥락을�파악할�수�있다(Creswell,�2005).�사례는�구분되는�경계를�지닌�단위체를�의미

하며,�무엇을�연구할지에�대한�선택으로�본다(Stake,�1995).�연구참여자의�영역이나�범위

을�정하는데�사례라는�용어를�사용하는�것이�합당하다는�의미이다.�본�연구참여자의�범

위는�S학습종합클리닉�센터의�학습상담사로�한정하여�하나의�단위체로�볼�수�있다.�

1. 연구참여자

�

본�연구의�참여자는�S학습종합클리닉�센터에서�기초학습부진�학생을�지원하고�있는�

학습상담사�7명이다.�연구참여자�준거�기준은�학습상담�직무경험을�충분히�제공할�수�

있도록�학습상담�경력�3년�이상으로�정하였다.�본�연구의�참여자들은�모두�S학습종합클

리닉�센터에서�종사하는�학습상담사로서�역할�인식의�유사성이�높다.�학교로�파견되어�

기초학습부진�학생들과�밀접한�상호작용을�통해�학습상담�지원을�직접�제공하는�당사자

들이다.�이들은�학습상담의�현장성을�전달하는�데�적합하며,�학습상담�전문가로서�보고

한�역할�인식과�경험은�기초학습부진�학생을�위한�정책�수립�시�반영되어야�할�기초자료

를�제공할�것이다.�연구참여자의�특성을�살펴보면,�모두�여성으로�연령은�40대�2명,�50

대�5명이다.�학력은�대학교�졸업�3명,�대학원�졸업�3명(석사�2명,�박사�1명),�대학원�박사

과정�1명이다.�S학습종합클리닉�센터의�학습상담�경력은�3년�이상이�1명,�5년�이상이�5

명,�7년�이상이�1명으로�직무경험을�제공하기에�충분하다.�연구참여자�모두�교육�및�상

담과�관련된�전문자격을�갖추고�있다.�구체적인�연구참여자의�특성은�<표�1>에�제시된�

바와�같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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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 성별 나이 학습상담 경력 학력 전공

1 여 43 7년 석사 사회복지

2 여 45 5년 박사과정 특수교육

3 여 52 5년 박사 상담

4 여 51 5년 학사 교육

5 여 56 5년 학사 영문학/청소년교육

6 여 56 3년 학사 아동

7 여 52 5년 석사 아동·가족/특수교육

<표 1> 연구참여자의 특성

 

2.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

본�연구에서는�자료수집을�위해�학습상담�경험에�대해�심층적인�초점집단인터뷰(FGI:�

Focus�Group�Interview)�및�개별심층면담을(In-depth�interview)�실시하였다.�인터뷰는�

2019년�4월부터�7월까지�이루어졌으며,�면접�장소는�연구참여자가�원하는�장소로�스터

디�룸이나�참여자의�편의를�위해�집�근처�카페에서�이루어졌다.�자료수집�방법으로�집단

면접과�개별심층면접이�혼용된�이유는�FGI�시�개인사정으로�참여할�수�없는�경우가�발생

했기�때문이다.�질적�연구에서는�연구참여자의�권리(참여의사,�방법,�범위�등)를�보장하

는�것이�중요하며,�다양한�자료수집�방법을�혼용해서�사용하는�것이�가능하다.�FGI는�2

시간�30분�정도,�개별�심층면접은�1시간�30분�정도�소요되었다.�면접이�이루어지기�전�가

벼운�업무�이야기로�라포를�형성한�후�본격적으로�자료수집을�하였다.�면접이�이루어지�

전에�연구참여자의�권리확보를�위해�자발적�동의에�의해�자료수집이�진행되는�것과�대답

이�어려운�질문에�대해서는�대답하지�않거나�중간에�면접을�중단할�권리를�고지하였다.�

또�면접은�녹음될�것과�분석�이후�폐기처리�할�것,�수집된�자료는�연구�이외의�목적으로�

사용하지�않을�것,�익명으로�처리될�것을�설명하였다.�면접은�반�구조화된�질문으로�연구

참여자들이�자유롭고�개방적으로�경험을�이야기할�수�있도록�하였다.�질문은�연구�주제

와�관련된�가벼운�질문부터�시작하여�구체적인�내용이나�부가설명이�필요한�경우�즉석에

서�추가질문들이�만들어졌다.�집단면접�시에는�다른�참여자들의�의견을�듣고�자신의�경

험을�다시�탐색하는�모습을�보여�집단의�역동이�자료수집에�긍정적인�영향을�미쳤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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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�연구에서�활용한�질문지의�주요�내용은�다음과�같다.�➀ 학습상담사의�역할은�무엇
이라고�생각하는가?�➁ 기초학습부진의�원인이�무엇이라고�생각하는가?�➂ 학습상담을�
지원하면서�어려운�점은�무엇인가?�➃ 학습상담�지원�시�교사와�학부모와의�관계는�어떠
한가?�➄ 기초학습부진�학생을�지원하기�위해�어떤�것이�개선되어야�하는가?�이다.�질문
은�주요�질문을�한�후�연구참여자의�반응에�따라�4~5개의�부가질문을�사용하였다.�연구

자는�면담이�종료된�후�바로�면담�과정에서�느낀�참여자의�반응과�면접�분위기,�특성�등�

현장일지를�기록하여�자료분석�시�참고자료로�활용하였다.�

수집한�자료들은�분석하기�좋은�자료로�텍스트화�하였다.�텍스트화된�자료를�반복해

서�정독하며�연구참여자들의�경험의�의미를�파악하고�개괄적�구조�등을�분석하였다.�자

료분석은�연구문제를�해결하기�위해�반복적�비교분석법을�활용하였다.�자료는�공통성과�

관계성�혹은�유사성이�의미있는�구절을�구성하여�범주화하고�범주화한�것을�원자료와�비

교하면서�수정과정을�반복하여�진행하였다.�Glesne(2017)은�하나�이상의�체제에서�자료

를�분석하는�것은�새로운�문제를�제시하고�확장시키며�단일한�분석적�틀과�해석의�불완

전함을�해소한다고�강조한다.�본�연구에서는�자료를�분석�과정에서�핵심�개념(단어,�구),�

소주제,�중심�주제을�도출하면서�연구자�간의�의견�일치를�확인하였다.�이러한�과정을�통

하여�각�핵심�개념(단어,�구),�소주제,�중심�주제에�대하여�각�자료의�이슈와�의미가�분명

한지,�다른�의미가�도출되진�않는지�등�연구자들과�토론�및�선행연구�탐색�등�다양한�방

식을�사용하여�자료를�탐색하였다.�또한,�자료분석�과정에서는�연구자가�이해하고�해석

한�내용이�연구참여자의�의미와�부합되는지에�대해�검토하는�과정이�진행되었으며,�연구

의�타당도를�확보하기�위해�질적�연구�전문가들에게�분석내용을�검증받았다.�

�

Ⅲ. 연구결과

연구결과�학습상담사는�학습지원의�주요�역할을�수행하기�위해�상담,�학습,�환경에�이

르기까지�복합적인�개입활동을�이루고�있다.�이는�학습을�방해하는�요인이�개인적�차원

과�가족,�자원에�이르기까지�복합적으로�나타나고�있기�때문이다.�한편,�학습상담사는�기

초학습부진�학생을�지원하는�과정에서�사회적�차원과�정서적�차원에서�소진을�경험하는�

것으로�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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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학습상담사의 지원 영역 및 역할

1) 상담

(1) 진단과 사정을 통한 개입

학습상담�과정에서�효율적인�접근을�위해�개입�초기에�학습문제의�요인을�정확하게�규

명하는�것이�중요하다.�그�이유는�학습부진�요인이�다양하고�복합적인�특성을�보이고�있

기�때문이다.�또�구조적으로는�학습상담�개입�기간이�한�학기로�비교적�단기간으로�제한

적이기�때문이다.�이에�학습상담사들은�정확한�학습부진�요인을�진단하는�것이�초기�개

입에�있어�중요하다는�것을�강조하였다.�연구결과�학습상담사들은�개입�초기�라포형성�

기간�동안�상호작용을�통해�학습자의�언어적,�비언어적�행동을�면밀하게�관찰하고�있었

으며,�상담목표를�설정하기에�앞서�상담초기에�담임교사로부터�받은�학업성적,�사회성�

검사,�주의력�검사,�반항성�검사와�같은�객관적�자료와,�학교생활�및�또래�관계와�같은�정

보들을�종합적으로�분석하고,�정서행동검사�및�학습유형검사�등의�심리검사를�통해�진단

과�사정을�이루어�나가고�있었다.�

사회성�검사,�의뢰�사유,�반항성�검사,�생활태도,�비언어적�태도,�심리검사�등을�종

합하여�원인을�찾고�무엇이�가장�시급한지�파악해서�우선적으로�해결해야�할�것을�찾

아요.�(중략)�아픈�언니가�있는�초�6�아이는�모든�걸�귀찮아하고�수업시간에�늘�엎드

려�자며�우울�점수가�높았어요.�(중략)�우울·불안정서부터�개입하여�아이는�표정이�

밝아지면서�먼저�교사에게�말을�걸기도�하고�또래와�섞이려고�노력하는�모습을�보였

다는�거예요.�(연구참여자�#1)�

아이와�라포형성을�하고,�정서행동검사,�학습유형검사,�주의집중,�자아존중감,�우

울,�불안,�분노�등,�정서적인�부분과�3R’s(읽기,�쓰기,�셈하기),�국어,�수학�등의�학습

적인�부분,�환경적인�부분을�탐색해요.�가장�먼저�개입해야�할�부분을�찾아요.�(연구

참여자�#4)

학습상담사가�일선�학교로�찾아가�지원하고�있는�학생들은�주로�기초학력�진단�검사에

서�기초학력�미달�등급에�포함되어�있다.�이에�학습자가�자발적으로�자신의�문제를�해결

하기�위해�학습상담사를�찾아오는�경우는�거의�없다.�대부분�담임교사로부터�의뢰된�학

생들로�자신의�문제에�대한�인식이�미흡하고�학습상담에�대한�동기나�의지가�부족하다.�

이러한�학생들은�평소�수업시간에는�엎드려�자는�등�학습과정에�참여하지�못하고�배제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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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�있다.�심리적으로�느끼는�무망감은�학습에�참여하지�않는�원인으로�작용하며,�학습과

정에서의�배제는�낮은�학업성취의�결과로�이어진다.�또�다시�낮은�학업성취는�무망감을�

강화시켜�학업�자체를�포기하는�악순환을�이루는�것으로�해석된다.�본�연구결과에서도�

이러한�현상이�학습상담�초기�지원과정에서�나타나고�있다.�학습상담사들은�이러한�학습

부진의�악순환을�순기능으로�전환시키기�위해�무엇보다�학습을�방해하는�요인이�무엇인

지�명확하게�규명하고�실천전략을�세우고�있었다.�상담�중기와�후기에�추가적으로�전문

적인�진단이�필요하다고�판단되는�경우에는�전문치료�진단기관에�의뢰하기도�한다.�

처음�상담을�시작했을�때�저와�눈�맞춤을�안�하거나�어두운�얼굴의�아이들이�많아

요.�아이가�현재�무엇을�가장�힘들어하고�어려워하는지를�찾는�게�상담�초기에는�중

요하기�때문에�비언어적인�부분까지�세심하게�관찰을�해요.�예를�들어�상담�초기에는�

잘�드러나지�않지만�회기가�지날수록�낮은�지능이�의심되는�아이들이�있어요.�일상적

인�대화는�잘하는데�보통�다른�아이들은�쉽게�이해하는�검사�문항이나�질문을�잘�이

해하지�못하는�경우가�빈번해요.�이�아이들은�이런�상황에서�자주�눈치를�보거나�회

피하려는�모습이�있어요.�(중략)�부진의�원인이�낮은�지능에서�비롯된다고�추정되기�

때문에�아이가�학습�진도�따라가는�것이�어렵고�또래관계에서도�소외될�가능성이�있

으니�세심한�배려와�개입이�필요하고�이후�학부모�동의를�거쳐�심층진단기관에�의뢰

하기도�해요.�(연구참여자�#2)

중�3�아이는�조모가�한글을�모르고�약간�치매도�있으며�욕도�많이�하셨어요.�아이

는�지능검사에서�63점,�경도정신지체로�나왔어요.�아이는�유치원도�못�다녔고�밥을�

제�때에�챙겨주는�사람이�없는�상황이었어요.�(중략)�조모는�손주�둘을�데리고�큰�아

빠네�집으로�얼마�전에�들어간�거예요.�열악한�환경에�있는�아이를�지지해�줄�수�사람

은�아무도�없었어요.�지지체계를�구축하는�것이�급선무였어요.�(연구참여자�#7)

(2) 심리 · 정서적 지원 

학습상담사들이�만나는�학생들은�학습문제�이전에�부모이혼,�가정폭력,�방임과�같은�

문제�상황에�놓여있다.�이러한�부정적인�양육환경의�노출은�학습�환경의�취약으로�이어

질�뿐만�아니라�부적응�행동으로�이어지기도�한다.�본�연구참여자�학습상담사들이�만나

는�학습자�중에는�이미�가정문제가�외현화�되어�나타나고�있었다.�학습상담이�학업능력�

향상이라는�명시적인�목표를�두고�있지만�궁극적으로는�학습자가�스스로�문제를�해결하

고�사회구성원으로서의�역할을�수행할�수�있도록�하는�것이다.�따라서�학습지원보다�학

습자가�심리 · 정서적�안정을�이루도록�지원하는�것이�선행될�필요가�있다.�학습상담사들

은�학습상담�과정에서�학습을�방해하는�근본적인�요인을�탐색하고�지원함으로써�학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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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으로�초래될�수�있는�문제들을�예방할�수�있다는�신념을�보였다.�실제�학습상담에서는�

학습자의�심리적�상태를�먼저�이해하고�정서적�지지를�제공하고�있었으며,�학습자는�상

담과정을�안전지대로�느끼게�되어�자신의�어려움을�심층적으로�드러내고�감정을�정화해�

나가고�있었다.�

우울하고�무기력한�중�2�아이였어요.�누구로부터�존중,�지지를�받거나�그런�경험

이�부족한�아이였어요.�‘나도�누군가가�지지해�주는�사람이�있구나.’�그런�경험을�최

소한�해주고�싶었어요.�저녁에�잠은�잘�자는�지,�밥은�먹었는지,�친구와�잘�지내는�지

를�체크를�해요.�담임교사와도�매�회기마다�소통을�하고�상담을�해요.�예를�들면�아

이가�자살�생각을�했었는데�담임교사는�아이의�일기장을�보여주면서�이�아이가�학습

상담을�하면서�‘나도�상담사가�되어서�다른�사람을�도와주어야겠다.’�이런�마음을�가

졌다는�거예요.�담임교사가�고마워했어요.�(연구참여자�#6)�

중�3�여학생이�어릴�때�아빠의�폭력으로�부모가�이혼을�했어요.�아빠는�엄마가�임

신을�하고�있는�데도�배를�걷어차기도�했데요.�엄마는�도저히�견딜�수�없어서�이혼하

셨고,�혼자�살기�힘들어서�엄마는�자기보다�돈이�있는�남자랑�동거로�아이를�양육하

고�또�헤어지고�또�다른�남자를�찾고�(중략)�다섯�번째�새�아빠와�동거하고�새�아빠의�

자녀도�있어요.�여학생은�자살시도도�했고�오빠,�엄마,�새�아빠와�맨�날�피�터지는�사

이에서�자랐고,�일탈과�비행행동,�밤새�술을�마시고�학교에�안�와요.�‘출석일수�채워

서�졸업하기’가�상담목표였어요.�아이의�아픔을�공감하고�무조건적으로�있는�그대로�

수용해�주어요.�아이가�펑펑�울기도�했어요.�(중략)�아이는�출석일수�채워�졸업을�했

어요.�(연구참여자�#7)

2) 학습지원

(1) 학습동기 부여 

기초학습부진�학생들은�낮은�자신감과�무기력한�모습을�보이며,�의욕이�거의�없는�특

성이�있다(권석만,�2013).�대부분�실패경험을�많이�한�학습자는�자신이�노력해도�좌절하

게�되는�결과로�인해�무력감이�학습되었기�때문이다.�본�연구결과에서도�학교생활�전반

에서�나타나는�무기력은�학습수행에서도�소극적이거나�학습자체를�시도하지�않고�있었

다.�연구참여자들은�학습에�대한�흥미를�잃은�학습자에게�학습상담�초기부터�교과과정을�

진행하기보다�학습형태가�아닌�‘놀이학습’�형태로�접근하여�학습에�대한�흥미와�동기를�

촉진하고�있었다.�또한�학습상담사는�학생이�학습에�대한�흥미와�관심을�갖게�하고�포기

하지�않으면�학습을�수행할�수�있다는�자신감을�고취시키고�있다.�이러한�개인적�학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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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은�1명의�교사와�다수의�학생들이�상호작용하는�일반적인�교육환경에서는�실천되기�

어렵다.�하지만�학습상담사와�학습자�간의�1:1�지원은�학습자의�특성에�적합한�학습동기

를�부여할�수�있는�기회로�작용된다.

결과적으로�학습상담사들은�학습자의�학습동기를�높이기�위하여�자신의�전문성을�활

용하여�다각적인�방법을�활용하고�있었다.�학습상담사들의�이러한�지원으로�학습의�의미

를�찾게�된�학습자는�수업에�관심을�보이거나�참여하는�것과�같은�긍정적인�태도로�나타

나고�있었다.

중�2�여학생은�말이�없고�바로�책상에�엎드려요.�인사를�해도�묵묵부답이었어요.�

A4용지에�만화와�말풍선을�만들어요.�‘선생님도�말하기�싫은�날이�있는데�너도�그런�

날이구나!’면서�쓱~�내밀어요.�그래도�아이는�아무�반응이�없었어요.�다시�또�만화와�

말풍선을�만들어요.�‘어젯밤에�잠은�잘�잤니?�궁금해!’라고�쓱~�내밀어요.�그렇게�라

포형성을�해�나가요.�아이는�자신을�공감해�주고�수용해�주는�느낌이�들면�마음을�열

어요.�뭔가�기존에�시도하지�않으려고�했던�것들을�시도하고�플래너로�계획도�세우며�

수업시간에�‘선생님과�눈�마주치기’�,�‘수업시간에�한�단어라도�기억해�오기’�(중략)�아

이가�동기화�되었어요.�(연구참여자�#2)�

중�1인데�약간�어려요.�체구도�작고�초등�4-5학년으로�보이는�그런�느낌이어요.�코

난�만화를�좋아하고�앞으로의�꿈이�탐정이었어요.�정말�코난�같은(웃음)...�어린�게�

상상이�되죠?�가정은�정상적이기는�한데�부모가�맞벌이를�해서�돌봄을�못�받았어요.�

근데�아이도�막�빠른�편이�아니어서�글�읽기를�시켜봤더니�유창하게�읽기가�안�되는�

거예요.�띄엄띄엄�거리는�거죠.�말도�잘�못하고�말더듬기까지�했어요.�좋아하는�코난

으로�읽기를�했어요.�꿈을�가지도록�하면�공부를�해야�하는�동기가�생겨요.�양천�도

서관에�가서�책�표지라도�구경하고�오라고�했더니�마음에�드는�책을�골라오기까지�했

어요.�명탐정이�되기�위해�노력해요.�(연구참여자�#7)

(2) 학습능력 향상

학습상담은�단순히�교과내용을�가르치는�것을�넘어�학습자에게�맞는�학습방법이�무엇

인지�함께�찾아보고�상호작용하면서�함께�문제를�해결해�나가는�것이다.�개별�학생의�수

준과�능력에�적합한�학습계획과�목표수립은�학업성취로�나타나고�있었다.�학습상담사들

은�학습상담이�본격적으로�진행되면서�학생들의�학습행동이�증가되도록�구체적인�목표

를�세우고�학습플랜을�통해�실천하도록�조력하고�있었다.�또한,�학습상담사들은�학습자

들이�작은�성공을�경험하도록�지원하고�있었다.�성공경험이�축척되면�자아효능감이�높아

지며(황매향,�2008),�자신이�무엇인가를�할�수�있다는�자아효능감이�높아지면�학습자는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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능동적으로�행동하게�된다.�학습상담사들이�제공한�성취�경험은�학습과정에서�능동적인�

태도를�보이기도�하고�결과적으로�학업성취로�이어지고�있었다.

저�같은�경우에는�국어를�좀�많이�보거든요.�아이가�이해력이�부족한�아이인데�글

을�읽고�대화를�하고�이야기를�해�주면서�뭐랄까?�상황이나�간접체험을�통해�말이�내

포하고�있는�숨은�의미를�깨닫도록�해요.�그리고�아이에게�맞는�학습전략도�알려주어

요.�아이는�자기도�할�수�있다는�자신감이�생겼고,�사후검사�시에�유의미하게�향상되

는�걸�발견해요.�(연구참여자�#3)

초기�상담할�때까지만�해도�담임교사가�지나가면서�‘쟤�좀�보세요.’라고�하셨는데�

정말�매일�엎드려�있다고�했거든요.�아이는�자기가�무조건�못한다고�생각했어요.�아

이와�수학�중에서도�세부�분야�별로�목표를�정하고�플래너를�작성해�조금씩�해�나갔

어요.�수학의�기본�개념에�충실할�수�있도록�하고,�아이가�풀�수�있도록�기다려주며�

집에서�동영상을�찾아�듣도록�안내했어요.�그런데�어느�순간에�수학시간에�맨�앞자리

로�스스로�자리를�옮겼다는�거예요.�그러더니�수업시간에�안�잔다고�해요.�그게�약간�

믿기지�않았어요.�공부를�포기했었던�아이였는데�저와�학습상담을�하면서�행동이�달

라지니까�저는�되게�짜릿했어요.�상담이�힘들어도�짜릿한�그런�것�때문에�다시�힘을�

내는�그런�일인�것�같아서�학습상담을�떠날�수가�없는�거죠(웃음).�(연구참여자�#6)

한편,�학습상담사들은�학생들의�학습능력을�향상시키기�위해�다양한�학습전략을�사용

하고�있었다.�예를�들어�한글학습을�지원하는�과정에서는�학습자의�일상적인�언어에서�

힌트를�찾아�놓치지�않고�구어를�글로�써보게�제안하기도�하면서�점차�어휘가�확장되어�

나가고�있었다.�대화는�맥락과�상황을�가지고�있기�때문에�그�상황과�맥락에�맞는�어휘를�

찾는�사고훈련을�촉진한다.�학습자가�자연스럽게�대화를�했지만�학습상담사가�그�맥락�

속에서�나온�어휘를�선택했기�때문에�의식적인�작업이�사고를�구성하게�된다.�상황과�맥

락에�맞는�이야기는�경험을�만들어�내기�때문에�학습자�자신의�것이�되고�학습전이가�일

어난다.�자신의�이야기�속에서�찾아�재조명되는�글자는�책이나�간판�등�다른�곳에서�발견

되면�친숙하게�되고�그�어휘가�가진�뉘앙스까지�알게�되면서�언어를�습득하게�된다.

아이를�만나면�포기하지�않게�하는�마음,�학습활동이�나랑�무관하다고�생각하고�

자포자기했던�그런�마음을�공부를�좀�하면�되나?�그냥�좀�해�볼까?�학습이�아니더라

도�뭔가�내가�잘�할�수�있는�거,�내가�할�수�있는�것이�있을까?�라고�아이와�대화를�해

요.�초등�3학년인데�아이가�한글�미�해득이었어요.�아이와�이야기를�하면서�아이가�

‘희망’이라는�말을�하더라구요.�그래서�‘희망’�한�번�써�볼까?�이렇게�말�속에�어떤�핵

심어가�나오면�히,�흐,�허�이런�식으로�하면서�그것과�학습과�연관시켜서�한글을�써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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까?�이거�한번�써�볼까?�이렇게�간헐적으로�했거든요.�희망,�사랑,�연습�하고...�노래

부르면서�해�볼까?�흐,�이�이렇게�만나면�뭐가�될까요?�이렇게�하면�아이도�따라하고��

‘희’를�알게�되고�동화책�속에서�‘희’자로�시작하는�말�찾기도�하고�하면서�한글을�익

혔어요.�(연구참여자�#5)��

(3) 강점발견과 반영  

학습상담사들이�만나는�학생들은�경험에�의해�변화가�용이한�가소성(plasticity)을�가

지는�발달시기이다.�학습상담사의�요구에�대한�학습자의�반응이�조화로운�맥락일�때�상

호작용은�순환적�기능(circular� function)을�생성한다(김춘경 ·이수연 ·최웅용,� 2014).�

학습상담사들은�상담이�긍정적으로�기능하게�하기�위해�학습자가�잘�하는�것,�좋아하는�

것,�하고�싶은�것�등을�중점적으로�탐색하여�활용하고�있었다.�학습자의�행동이면에�기대

하는�것과�흥미를�느끼는�것이�무엇인지�게임을�통해�찾아내고�있었는데�의도적으로�학

습자가�적절하게�이길�수�있도록�해주고�있었다.�학습자는�학습상담사와의�상호작용에서�

자신이�잘�할�수�있는�것을�발견하고,�자신의�강점을�충분히�발휘할�수�있는�경험을�하게�

된다.�뿐만�아니라�학습상담은�타인과�상호작용하는�방법과�규칙을�지키는�것과�같은�사

회화의�과정을�수행하고�있는�것으로�해석된다.�학습자가�게임�도중에�규칙을�잘�지키는

지,�상호작용은�잘�하는지�등을�세밀하게�관찰하여�피드백을�제공함으로써�학습자는�자

신의�행동을�적절하게�수정하기�때문이다.�나아가�삶의�주체로서�자신의�삶과�관련된�의

사결정을�하도록�돕고�있다.�학습상담�과정에서�발견한�강점은�학습상황에서뿐만�아니라�

또래로부터의�인정을�받아�내고�학교생활에서�또�다른�성취로�발전되고�있다.

상담초기에�A4용지�1장에�오른쪽�손바닥을�대고�따라�그리기를�하고�난�후,�엄지

손가락에는�자신이�잘�하는�것,�검지손가락에는�자신이�좋아하는�것,�가운데�손가락

에는�자신이�하고�싶은�것�등을�10손가락에�표시하도록�해요.�그리고�숨은그림찾기

를�통해�주의집중력을�보고�할리할릭�보드게임을�통해�순발력�혹은�시야가�넓다든지�

게임에�규칙을�잘�지킨다든지�등�게임하면서�관찰을�해요.�저는�게임에서�과�반�정도

는�먼저�져�주어요.�상담사의�요구에�‘하는�척만�하는�행동’,�‘잘�모르겠어요.’라고�저

항하는지�등�아이가�보이는�반응에�따라�강점을�찾아요.�아이가�이길�수밖에�없는�게

임을�해서�자신감을�되찾도록�해�주어요.�(연구참여자�#3)

중학교�2학년�남학생이었는데�수업시간에는�무기력하고�엎드려�자는데�수업시간

이�끝나면�활발한�아이였어요.�어머니는�아이가�어렸을�때�아이를�끼고�가르쳤다고�

했고�어머니가�할�수�있는�것은�다�해�보셨다고�했어요.�1:1로�만나면�잠�잘�수�없으

니까�게임을�하면서�이야기를�스스럼없이�잘�했어요.�카드를�연결하면서�이야기를�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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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어�내는�게임을�했는데�기발한�생각으로�이야기를�만드는�거예요.�너는�재미있는�

이야기를�잘�해서�친구들한테�인기가�많겠구나!�잘하는�것을�찾아서�...�이런�것으로

도�칭찬을�받을�수�있겠구나!�라는�것을�느끼게�해요.�수업시간에�잠을�덜�자기도�하

고�(중략)�친구들한테�추천을�받아서�회장이�되었어요.�(연구참여자�#6)�

(4) 교사, 학부모와의 협력

학습상담은�학습자와의�라포�형성뿐만�아니라�학부모와도�라포�형성이�강조된다(황매

향,�2008).�상담목표를�달성하기�위해�학습자들이�가정에서도�지지를�받을�수�있는�환경

구축이�중요하기�때문이다.�발달단계에서�학습자를�둘러싸고�있는�미시체계의�지지는�부

적응�행동을�감소시키고�자신의�잠재능력을�계발하는데�영향을�미친다.�무엇보다�기초학

습부진�학생들은�자신을�둘러싸고�있는�체계�내에서의�지지와�칭찬을�받을�수�있는�환경

이�요구된다.�그러나�이들의�환경은�가정해체,�빈곤,�부모의�몰이해�등으로�정서적으로�

자녀를�지지해�줄�수�있는�여유가�없는�경우가�많다.�학습상담사들은�자신이�지원하고�있

는�학습자의�가정에�접촉하여�학습상담�과정을�공유하고�있었는데,�주�양육자와�대면상

담,�전화상담,�SNS를�통한�상담�등을�병행하고�있었다.�특히,�가정에서�방임되거나�학교

에서�소외를�경험한�학습자에게는�매�회기�상담과정에서�칭찬거리를�찾아�주�양육자에게�

전화나�문자로�전달하고�있었다.�기초학습부진�학생들은�칭찬을�받아�본�경험이�별로�없

기�때문에�주�양육자의�정서적�지지와�칭찬에�상시적으로�노출될�필요가�있다.�성장과정

에서�중요한�환경체계인�가정에서�받는�긍정적�피드백은�자신이�중요한�존재임을�깨닫고�

자존감을�회복할�수�있게�된다.�학습지원�과정에서�이룬�환경변화는�학습효과로�나타났

고�있었다.

�

부모가�이혼한�초�3인데�글자를�못�읽었어요.�할머니는�치매이고�할아버지는�일�

가시어,�아이는�어떤�케어도�제대로�받지�못했어요.�아이는�‘전�이미�못하는�아이인데�

뭘요’�이런�식이였어요.�(중략)�할아버지와�대면상담,�전화,�문자�상담을�했어요.�‘할

아버지,�oo이가�자기�이름이�들어간�글자를�동화책에서�찾았어요.�칭찬해�주세요.’�

등의�문자를�드리면�고맙다는�답장이�와요.�어떨�때는�할아버지가�치매�할머니를�때

리기도�하여�할머니가�아이를�데리고�집을�나가버려요.�그럴�때는�난감해요.�(중략)�

‘할아버지,�내일�상담이�있어요.�oo이가�결석을�하지�않도록�도와주세요,’라고�부탁을�

하면�감사하다고�답장이�오고�아이가�학교에�와요.�아이는�차차�결석이�줄었고�한글

을�익혔으며�할아버지의�지지도�받게�되었어요.�담임교사도�고마워하셨어요.�한글익

히기�골든타임을�놓치지�않아�얼마나�다행인지�몰라요.�(연구참여자�#5)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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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,�학습상담사들은�교사와�학부모�간에�협력관계가�형성되도록�매개자�역할을�수행

하고�있었다.�학습상담의�효과성을�극대화하기�위해서는�학습상담사-담임교사-학부모가�

상호�유기적인�관계를�형성하고�협력을�이루어야�한다.�하지만�학습상담�지원과정에서�

학부모-담임교사�간의�비협력적인�관계가�발견되기도�하는데,�결국�중간체계�간의�부적

절한�상호작용은�학습개선을�방해하기도�한다.�본�연구결과�학생이�ADHD�증상을�보였

으나�학부모가�인정하지�않음으로�담임교사와�학부모�사이에서�민감한�일이�발생되었

고,�갈등까지�겪고�있었다.�이와�같이�ADHD와�같은�정신적�문제가�의심될�경우�전문

기관�의뢰를�통해�정확한�진단이�필요하나�학부모들이�동의를�해�주지�않는�경우가�빈

번하게�발생한다고�토로하였다.�학습상담사(#1)는�담임교사에게는�학생에�대한�지지

와�관심을�유지하도록�하고,�학부모에게는�전문적인�진단을�통해�자녀의�상태를�인정

하게�하였다.�학습상담사(#4)는�틱이�있는�학생과�어머니가�갈등이�있을�경우,�틱�있는�

아이에게�대응하는�방법을�어머니한테�안내하여�부모와�자녀관계가�좋아지도록�돕기

도�했다.�결과적으로�학습상담사는�학습자에게�직접적인�지원과�함께�미시체계의�변화

까지�이루어�나가고�있었다.

담임교사는�아이가�ADHD�의심으로�약을�먹었으면�좋겠다고�했어요.�어머니는�

선생님이�정신과�의사도�아니면서�함부로�진단을�해서�약을�먹으라고�한다며�반발이�

심했어요.�어머니는�아이가�약을�먹으면�기운이�다운되고�침을�흘린다고�과도하게�불

안해하고�두려워했어요.�저는�어머니의�불안한�마음과�두려운�마음을�공감해�주고�수

용주면서�조기예방의�중요성과�방치했을�경우�발전될�수�있는�‘품행장애’에�대해서도�

이야기�나누었어요.�어머니가�이해를�하셨고,�아이는�처방을�받으며�치료를�했어요.�

아이는�오답�수가��줄면서�100점을�받기�시작한�거예요.�아이가�산만�할�때는�친구를�

자꾸�건드려서�사회성이�안�좋았는데�이제�집중을�잘�하니까�또래들이�칭찬해�주면서�

심지어�그�아이가�반장까지�되었어요.�(연구참여자�#1)�

초�4�아이가�눈깜빡거림�틱이�있었어요.�어머니는�온통�그것에�집중이�되는�거죠.�

아이는�의식하지�않고�나타나는데�어머니는�가정에서�봤을�때�못�견디시는�거구...�

하지�말라고�한다던지�관심을�보이면�그�행동이�더�강화가�되니까�어머니가�아이의�

틱�행동이�눈에�거슬리면�뭔가�음식이나�다른�것으로�활동을�전환해서�틱을�강화시키

지�않을�수�있는�방법을�안내해요.�아이와�어머니가�사이가�좋아지도록�도와요.�(연

구참여자�#4)

3) 유관기관의 자원연계

학습상담사들은�학습지원�과정에서�자신의�전문성을�충분히�발휘하여�역할을�수행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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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�있다.�하지만�자신이�보유하고�있는�전문성�밖의�개입이�필요하다고�판단되면�외부�자

원을�활용하고�있다.�구체적으로�학습자가�임상적인�전문적�치료가�필요한�경우�전문기

관에�의뢰하기도�하고�복지�차원에서�필요할�자원이�발견되면�지역사회�복지기관에�대한�

정보를�제공하거나�자원을�연계하고�있었다.�학습상담이�학습지원뿐만�아니라�심리 · 정

서적�지원,�환경체계�변화,�자원연계�및�확보와�같은�넓은�차원에서�이루어지고�있다.

부모님의�가정불화가�심했고,�몸집이�큰�친구였지만�귀여웠어요.� ‘나한테�도움을�

주는구나!’.�‘바라봐�주는�사람이�있구나!’는�생각이�들도록�손편지를�써�주곤�했어요.�

‘선생님이�안�계셨으면�죽을�수도�있었어요.’�이렇게�하던�아이가�요리사의�꿈을�꾸게�

되었어요.�요리�센터를�연결해서�프랑스�요리를�경험하게�해�주었어요.�어느�날�아이

가�문�앞에서�저를�기다리고�있는�거예요.�선생님이�올�때까지�보고�간다고...�자기가�

만든�것을�주려고요.�내가�가지고�있는�정보로도�그�아이한테�이렇게�큰�변화를�줄�수�

있구나.�너무�감동스러웠고�놀라웠어요.�어떤�기관에�이야기를�했더니�그�기관에서�

후원해�주기로�했어요.�(연구참여자�#1)�

반면,�학습상담사들이�다른�서비스를�받을�수�있는�기관을�연계�할�때�제한을�받고�있

었다.�먼저�S학습종합클리닉�센터에서는�심리적으로�어려움이�있는�학생들에게�지정된�

전문기관에서�심층치료를�받을�수�있도록�지원하고�있으나�학습자의�집과�연계기관과의�

거리가�멀어�학생�혼자�갈�수�없을�경우이다.�심층치료�기간�동안�초등학교�저학년은�교

육청에서�동행지원�서비스를�제공하고�있지만�초등�고학년의�동행지원�서비스는�최초�1

회만�가능하고�그�이후로는�동행지원이�안�되고�있다.�학습자�동행은�보호자가�동행하는�

것이�원칙이지만�맞벌이�가정이거나�주�양육자가�조부모인�경우에는�현실적으로�동행이�

어려운�경우가�있다.�특히�ADHD를�진단받은�초등학교�고학년은�보호자�동행�없이�혼자�

대중교통을�이용하여�치료를�받으러�가는�것이�불가능하다.�다음으로�치료기관�연계에�

대한�보호자의�심한�거부가�있을�경우이다.�학습상담사들은�장애가�의심되어�심층적인�

치료가�요구되는�학생에게�치료기관을�연계하지만�학부모가�강력하게�거부할�경우�다른�

대안�없이�포기하는�경우가�있었다.�자녀의�문제가�의료적�진단으로�공식화�될�경우�주변

에�알려지는�것을�꺼리는�심리적�기재가�작용하고�있다.�하지만�이는�치료의�적기를�놓치

게�되어�증상이�심화되거나�늦은�개입으로�치료를�장기화하고�발달에�부정적인�결과를�

초래할�수도�있다.

중1�남학생은�장애가�의심되는�아이였어요.�부모가�자신의�아들이�장애가�있다는�

것을�알고�있었지만�학교에�알리지�않았고,�학교에서�아는�것도�원하지�않았으며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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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어진�원인들이�보일까봐,�낙인이�찍힐까봐�부모는�심층�진단이나�치료를�거부했어

요.�부모와�상담에서�부모가�알고�있다고�하시면서�치료를�거부하시니까�방법이�없었

어요.�부모는�아이의�상태에�대해�이야기조차�꺼내는�것을�부담스러워�하시니�치료를�

받으라고�강력하게�요구하기가�힘들었어요.�(연구참여자�#2)�

초등학교�저학년�같은�경우에는�학습상담사가�동행하여�아이와�함께�치료기관에�

갈�수�있도록�지원이�되는데�초등학교�고학년�여학생인�경우�은평구에서�성동구까지�

혼자�치료받으러�갈�수�없잖아요.�지속적으로�누군가�동행을�해서�그�아이를�지원해

야�하는데�계속해서�치료기관에�동행할�자원이�없는�거예요.�부모는�이혼해�아빠는�

지방에�계시고�할머니가�아이를�양육하고�있는데�기본적인�식사�정도만�아이에게�해�

주는�것이지�할머니가�그�먼�곳까지�치료지원을�다닐�수가�없는�상황이거든요.�그런

데�아이는�ADHD(주의산만�집중력)�문제여서�혼자�가는�게�가능하지�않은�케이스라�

안타까웠어요.�(연구참여자�#4)

2. 학습상담사의 소진요인

1) 정서적 차원: 학습자와의 역전이

학습상담사들은�학생이�장기간�동안�무기력하고�의욕이�없으며�변화가�일어나지�않을�

때�역전이를�경험하는�것으로�나타났다.�학습상담사의�역전이는�학습자와의�상담을�방해

함으로�객관적으로�다룰�수�있어야�한다(노안영,�2005).�즉,�학습상담사의�역전이는�자신

의�소진뿐만�아니라�학습자에게도�부정적인�결과를�초래하기�때문에�감정적�소진을�느끼

거나�역전이가�나타날�때는�슈퍼비전을�자유롭게�받을�수�있어야�한다.�그렇게�함으로써�

학습상담사는�역전이를�훈습하여�상담과정에�에너지로�활용할�수�있어야한다.�S학습종

합클리닉�센터에서는�학습상담사들이�슈퍼비전을�받을�수�있는�시스템이�마련되어�있으

나�행정�절차의�불편함과�슈퍼바이저의�잦은�교체로�인해�실제�슈퍼비전은�잘�이루어지

지�않고�있었다.�또한,�슈퍼비전을�받으려면�육하원칙에�맞게�사례를�작성해서�서면으로�

신청하는�과정은�번거로움으로�작용하고�있다.�학습상담사들은�학습상담�과정에�대해�상

담일지�작성�등�행정서류�작업으로�상당�시간을�보낸다고�토로하였다.�기본적으로�작성

해야�하는�서류작성으로�많은�시간을�할애해야�하는�학습상담사들에게�슈퍼비전의�행정

적�절차는�또�다른�부담으로�작용한다.�행정적�절차가�필요한�공식적인�슈퍼비전�대신�친

한�동료에게�피드백을�받는�것과�같은�비공식적�방식을�선택하고�있었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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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문제뿐만�아니라�생활의�모든�부분에서�무기력하고�의욕이�없는�아이가�무기

력에�계속�젖어�있다고�해야�하나?�거기에서�벗어나지�못하는�아이였는데�이때�제가�

역량이�부족해서�그런�거�같이�느껴져요.�저도�똑같이�무기력해지는�느낌이어요.�(중

략)�신입연수�시,�센터에�연구원들한테�도움을�받을�수�있다고�듣기는�했는데,�연구원

들이�매년�교체되고,�육하원칙에�맞게�서면�제출하여�사례발표자로�뽑혀야�하는데�그

렇게�하기는�제가�너무�힘들어요.�상담�후에는�학부모,�교사한테�전화�혹은�문자�보내

고,�상담일지�쓰는�것�등�행정서류만�해도�벅차요.�그냥�동료한테�힘든�것을�털어놓는�

정도예요.�(연구참여자�#4)

2) 사회적 차원

(1) 불안정한 신분

본�연구참여자�학습상담사들은�스스로의�역할에�대해�학습상담과�관련해�전문직을�수

행하고�있다고�인식하고�있었다.�하지만�실질적인�처우에�있어서�불안정하고�열악한�상

황이라고�토로하였다.�학습상담사들의�신분은�위촉봉사직으로,�학습상담�경력이�인정되

지�않고�있다.�학습상담사들은�전문직을�수행한다는�인식과�현실적으로�낮은�처우와�불

안정한�신분의�괴리감은�역할수행에서�나타나고�있다.�연구참여자들은�학습상담을�하면

서�전문성을�함양하고�임상경력이�쌓여가면서�학습상담의�노하우가�축척됨에도�불구하

고�그에�상응하는�보상은�받지�못하고�있었다.�실제로�경력이�7년�된�학습상담사와�신입�

학습상담사는�같은�상담료를�받고�있으며,�같은�처우가�불합리하다는�것을�피력하였다.�

�

저는�기본적으로�우리의�신분이�불안정한�것이�가장�문제라고�생각해요.� ‘학습상

담’이라는�일에�대한�만족도는�높은데�센터에서는�‘위촉봉사직’이라고�계속�강조하고�

경력이�인정되지�않은�채�일을�하니까�매년�불안하고�교통비,�매�회기�자료�준비�등에�

들어가는�비용은�모두�우리�몫인데�상담료는�그대로고.�그래서�주변에�정말�괜찮은�

상담사�선생님들이�많이들�그만�두셨어요.�동료들이�계속�떠나는�것을�보면�씁쓸하면

서도�나는�어떻게�할까라는�생각이�들�때가�많아요.�(연구참여자�#2)

지금�5년째�학습상담을�하고�있는데�객관적으로�인정해�주지�않아요.�청소년상담

사�1급을�보려고�해도�경력�인정이�안�되어요.�제가�하는�일이�굉장히�고무적인�일이

고�보람�있는�일이라고�생각하지만�혼자만의�만족이여요.� ‘위촉봉사직’은�경력도�인

정�안�되고�그렇다고�자원봉사센터의�봉사시간으로�인정도�안�되어요.�내가�헛수고만�

하고�있는�게�아닌가?,�내가�바보인가?’�나는�직업인(전문직)으로�여기�들어왔는데�봉

사직을�원한�건�아니었는데..�직업란을�쓸�때,�‘뭐라고�쓰지?’,�‘나의�직업은�뭐지?’�정

체성이�흔들려요.�나도�떳떳하고�당당한�직업인이�되고�싶어요.�(연구참여자�#5)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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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학교의 인식 부족

학습자를�적절하게�돕는데�S학습종합클리닉�센터에서�제공하는�기본�프로그램만으로�

부족한�경우가�많다.�학습상담사들은�학생의�개별적인�상황에�필요한�적절한�자료들을�

직접�찾아�만들어�사용하고�있다.�대부분�학습상담에�필요한�자료는�미리�준비해�가지만�

학교에서�자료를�보완할�상황이�발생하기도�하는데�이때�무엇보다�학교의�협조가�필요하

다.�하지만�일부�학교에서의�비협조적인�태도로�원활한�학습준비에�불편함을�겪고�있다.�

뿐만�아니라�학습상담이�이루어지는�공간이�마련되지�않아�개방된�방송실에서�상담이�진

행되기도�한다.�상담실이�확보되지�않은�문제뿐만�아니라�교사들�간의�소통�부재로�학습

상담사들이�일찍�학교에�도착하더라도�문이�잠겨있어�불편함을�경험하고�있다.�학습상담

이�이루어지는�공간은�학교로�학습상담이�원활하게�이루어질�수�있도록�물리적�공간�확

보나�학습자료�준비�시�기자재�제공과�같은�배려가�필요하다.�학교차원에서는�학습상담

에�대한�이해를�모든�교사들에게�제공하여�학교와�S학습종합클리닉�센터가�함께�기초학

습부진�학생�지원의�주체가�되어야�한다.�

학교에�상담할�장소가�없다며�방송실에서�상담을�한�적이�있어요.�협의회�때�방송

실에서�상담할�경우의�문제에�대해�이야기하고�상담�중에는�절대�어떠한�사람도�출입

하면�안�된다고�그렇게�이야기했는데..�심리적으로�매우�위축된�아이였는데.�방송실

에서�상담을�하다�보니�교사와�학생들이�불쑥불쑥�들어오거나�아예�어떤�교사는�업무

를�봐야�한다며�부스에�들어가서�자기�일하면서�상담하는�걸�쭉�지켜보고�나중에�나

가면서�아이에게�그러면�안�된다고�훈계하는�경우도�있었어요.�그럴�땐�정말�상담이�

뚝뚝�끊기고�아이도�저도�계속�눈치를�봐야하니까...�화도�나고�아이한테�미안하기도�

하고...�교사나�학교가�학습상담에�대해�어떻게�인식하고�있는�건지..많이�씁쓸하죠.�

(연구참여자�#2)��

조금�힘들었던�것은�저희가�교재와�아이�상황에�맞춰서�인쇄물을�출력하여�가지고�

가요.�어떨�땐�학교에서�출력해야�할�때가�있어요.�그럴�때�선생님들이�대게�불편해�

하시는�것�같아요.�눈치가�많이�보여요.�그리고�학교에�일찍�갔을�경우에�어디에서�

기다리고�있어야�될지�몰라�어정쩡하게�서�있을�때가�있어요.�시스템적인�것이�구축

되지�않아서�나�이게�뭐지?�이런�생각이�들�때도�있죠...분명�센터에서�학교에�공문을�

보냈을�텐데..�그것을�공유하시는�분이�계시고�그냥�몇몇�선생님들한테�이거�교육청�

지원이래..�이런�식으로�주변�분들한테만�나누고�들어오는�경우도�있는�것�같아요.�

(연구참여자�#3)�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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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. 결론 및 논의

본�연구에서는�기초학습부진�학생들을�지원하고�있는�학습상담사의�경험을�분석함으

로써�기초학습부진�학생�지원과정의�실질적인�이해를�제공하고자�하였다.�학습상담은�학

업에�어려움을�겪고�있는�기초학습부진�학생을�위해�정서적�안정을�제공하고,�학습동기

를�자극하며,�학업�스트레스를�줄이는�것을�도와주고�학생들의�학업문제를�해결하는데서�

시작한다(김수현,�2017).�이렇게�학습상담은�내담자의�정서와�학업에�초점이�맞추어져�

있으며,�궁극적으로�학업향상을�위해�개입이�이루어진다.�하지만�실제로�기초학습부진�

학생을�지원하는�과정에서�학습상담사는�‘상담’,� ‘학습지원’,� ‘자원연계’를�수행하고�있어�

광범위한�개입이�이루어지고�있다.�

학습상담�초기�기초학습부진�학생은�학습된�무기력,�낮은�통제력,�과도한�불안,�우울,�

낮은�자기효능감,�누적된�학습결손,�부모의�지원부족�등의�모습을�보인다(이대식 ·황매

향,�2014).�학습의�실패는�학습자에게�지속적인�실패�경험으로�좌절감을�일으키게�하고�

학교생활에�부정적�태도를�형성시키며,�학교생활에서�보람을�찾기보다�패배감과�무력감

을�느끼게�한다(박성혁 · 이지혜,�2008).�학습상담사는�학습과정에서�소극적이거나�학습

자체를�시도하지�않는�기초학습부진�학생에게�학습동기를�부여하기�위해�맞춤형�지원을�

한다.�이때�학습상담은�부족한�학습문제를�해결하기보다�학생의�긍정적인�부분과�성공경

험을�바탕으로�한�강점관점으로�이루어진다.�이는�비현실적인�목표로�계속적인�실패의�

고리를�끊고�구체적이고�실현�가능한�목표를�성취하기�위해서이다.�학습상담에서�기초학

습부진�학생이�경험한�작은�성공은�학습과정에서�능동적인�태도와�자신감으로�연결되어�

결과적으로�학업성취로�이어진다.�학습자는�학습상담�과정에서�성공�경험을�많이�할수록�

자신도�무엇인가를�할�수�있다는�자기효능감에�긍정적인�영향을�미치고�결과적으로�학습

과정에�참여하여�성적향상을�이루게�된다.�자기조절학습이란�학습할�때�학습자의�책임감

을�강조하며,�인지적으로나�동기,�행동인�측면에서�학습에�적극으로�참여하는�과정이다

(권은경,�2018).�본�연구결과에서�기초학습부진�학생들의�학습태도�변화는�이들의�자기

조절학습�능력이�증가하고�있다는�것으로�해석할�수�있다.�

기초학습부진�학생을�지원하는데�있어�교사와�학부모의�협력이�수반되었을�때�학생의�

변화는�더�빨리�나타난다.�학습상담의�대상은�학생�개인으로�한정하는�것보다�학습자와�

학부모를�포괄하는�경우가�많은데(이명경,�2018),�그�이유는�학습상담�지원은�학습상담

사에�의해서�단기간�동안�이루어지지만�지속적으로�학생을�지원할�수�있는�가정과�학교

에서의�역할이�중요하기�때문이다.�이에�학습상담사는�학생뿐만�아니라�교사와�학부모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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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을�함께�진행하며,�학생에�대한�정보를�함께�공유하고�협력해�나가려고�노력한다.�담

임교사는�기초학습부진�학생의�학습과�관련한�정보�및�학교생활�전반에�대해�가장�잘�이

해하고�있어�주요�정보제공자이며�공동의�학습조력자가�된다.�또한,�학습과정에서�학생

의�변화를�가장�민감하게�파악할�수�있으며,�담임교사로부터�제공된�정보는�기초학습부

진�문제를�진단하고�사정하는데�활용된다.�

학부모는�기초학습부진�학생이�학습을�잘�이루어�나갈�수�있도록�심리정서적인�지원과�

적절한�학습�환경을�조성해�줄�수�있는�핵심�지원자이다.�하지만�학습상담사들이�만난�기

초학습부진�학생들은�대부분�학습문제와�부모이혼,�가정폭력,�방임,�소외,�학대�등이�중

첩해�있는�특성이�있다.�학습상담사들이�지원하는�기초학습부진�학생들은�대부분�사회적�

지위나�경제적으로�낮은�계층의�특성이�있는데,�부모들은�생계유지를�위해�일을�해야�하

거나�가정불화로�자녀를�돌볼�여력이�안�되는�상황이다.�자녀학습�지원에�있어�취약한�특

성이�있는�부모를�학습지원자의�역할을�인식시키는�것은�쉬운�일이�아니다.�

한편,�기초학습부진�학생�중에�전문적인�치료가�이루어져야�하는�사례가�발견되어�학

부모에게�기관을�연계하지만�법적�보호자인�학부모가�치료기관의�이용을�거부하기도�한

다.�학습상담사는�학부모가�자녀의�발달을�위해�적절한�의사결정을�하도록�돕고�있지만�

실패할�때는�적기에�필요한�치료를�놓치기도�한다.�이에�기초학습부진�학생들의�학습지

원�과정에서�학부모를�적극�참여시키는�방안�마련이�필요하다.�학부모�상담을�의무화하

는�것을�기초로�하고�상담�횟수나�참여�빈도를�구체적으로�명시하고,�학부모가�학교에�올�

수�있는�여건이�안�될�경우�찾아가는�학부모�상담과�같은�적극적인�방법이�대안이�될�수�

있다.�학습지원은�학습부진�학생의�학업결손�보완의�협의적�개념이�아닌,�발달권을�보장

하는�측면에서�학생�최우선의�원칙이�적용될�수�있도록�부모�참여가�제도적으로�강화될�

필요성이�있다.�중요한�것은�담임교사와�학부모�각자의�역할도�중요하지만�학습상담사-

교사-학부모가�상호�협력적인�관계를�유지하는�것이다.�기초학습부진�학생에�대한�학습�

정보를�공유하고�함께�학습지원자로서�지지와�학습�환경을�지원하는�것이다.�

학습상담사는�지원과정에서�발견되는�문제들을�해결하기�위해�자신의�전문성을�발휘

하고,�필요한�자원을�연계한다.�하지만�S학습종합클리닉�센터와의�협약�기관이�한정되어�

있어�필요한�서비스를�이용하지�못하는�경우가�발생할�수�있다.�전문기관의�자원이�필요

한�경우�임상치료센터의�거리가�너무�멀어�사실상�치료를�받는데�제한이�있다.�특히�치료

가�지연되어�발달에�영향을�미치지�않도록�심층치료�기관과의�협력을�확대할�필요가�있

다.�학교�내에서�기초학습부진�학생�지원의�복잡성과�어려움(이대식 · 임건순,�2019)이�

있는�만큼�지역사회�자원�활용이�용이할�수�있는�체계�마련이�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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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상담사는�학습상담�지원에�필요한�학교의�지원�부족에�대한�어려움을�토로하고�있

다.�학습상담이�이루어지는�물리적�공간�확보나�학습자료�준비�과정에서�학교의�기자재�

활용�시�불편함이�나타났다.�무엇보다�학습상담실은�학습자에게�편안하고�안정된�공간이

어야�하는데�다른�사람들이�출입하는�방송실에서�학습상담이�이루어지기도�한다.�또한,�

교사가�미리�문을�열어�두지�않을�경우�학습자를�맞이할�준비를�하지�못한�채�학습상담이�

이루어지는�일이�빈번하게�일어난다.�일부�학교에�대한�사례이나�기초학습부진�학생�지

원에�있어�학교가�인식을�함께하고�협력하도록�개선되어야�할�것이다.�

학습상담사는�기초학습부진�학생�상담�과정에서�소진을�경험하는데�사회적�차원과�정

서적�차원으로�나타났다.�학습상담사가�겪는�사회적�차원에서의�소진은�전문성과�관련되

어�있다.�학습상담사는�학습상담�직무를�수행하는데�있어�전문성을�발휘하고�있으며,�학

습상담사를�전문직으로�인식하고�있다.�하지만�열악한�처우로�인해�전문직에�대한�회의

적인�생각을�갖고�있다.�현재�학습상담사는�위촉봉사직으로�학습상담�경력이�인정되고�

있지�않다.�이와�같은�결과는�서민영 · 이충효 · 황근순(2018)의�연구에서도�잘�드러나고�

있다.�학습상담사들은�2012년�S학습종합클리닉�센터가�신설될�당시의�상담료를�8년이�

지난�2020년에도�동일하게�지급받고�있다.�또한�경력이�없는�신입�학습상담사와�오랜�경

력을�보유한�학습상담사의�상담료가�동일하게�지급되고�있어�학습상담의�경력이�축적됨

에도�불구하고�그에�상응하는�보상을�받지�못하고�있다.�기초학습부진�학생들을�상담하

고�있는�학습상담사들의�낮은�처우를�개선하고�복리후생에�대한�보상이�적절할�때�학습

상담의�질이�담보될�것이다.�

한편,�학습상담사는�정서적�차원에서�자신이�만나는�학생이�긍정적�변화가�일어나지�

않는다고�느낄�때는�무기력해지거나�학습자와의�관계에서�부정적인�역전이를�경험하고�

있다.� 학습상담에서� 이루어지는�과정은� 상담사의� 월등한� 인내심이� 요구되고(신경진,�

2013),�상담사는�학습자에�대한�애정과�타인을�도우려는�욕구로�학생의�고통에�영향을�

깊이�받을�수�있는�취약한�위치에�있다(Jeanne,�2014).�그러므로�학습상담사의�정서적�

소진을�객관적으로�다루기�위해서는�즉각적이고�전문적인�슈퍼비전이�제공되어야�한다.�

하지만�학습상담�과정의�소진을�동료�학습상담사의�비공식적인�슈퍼비전을�통해�해결하

고�있다.�그�이유는�자신을�담당하고�있는�S학습종합클리닉�센터의�연구원들의�잦은�교

체로�직접적인�도움을�받을�수�없다는�것과�학습상담�후에�상담일지�등의�행정적인�서류

를�만드는데�상당시간을�보내기�때문에�슈퍼비전�과정이�번거롭기�때문이다.�학습상담사

의�역전이는�소진뿐만�아니라�지원을�받는�학습자에게도�부정적인�영향을�미치기�때문에�

정서적�소진이�나타날�때�자유롭게�슈퍼비전을�받을�수�있는�시스템이�구축되어야�할�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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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다.�

기초학습부진�학생들은�대부분이�상담실에�직접�찾아와서�자신의�문제를�털어놓고�해

결하는�경우는�거의�없다.�그렇지만�학습상담사와�긍정적�상호작용�활동을�통해�자율성

을�회복하고�자신의�유능성을�발견하게�되면�자신이�어려움을�극복하기�위해�도움�받을�

곳을�찾게�된다.�이때�학습뿐만�아니라�문제해결을�위해�필요한�상담이나�자원을�쉽게�이

용할�수�있도록�지속적인�사례관리가�이루어져야�한다.�이렇게�지속적인�사례관리가�되

려면�학생과�라포형성이�충분히�된�학습상담사가�상시적으로�개입할�수�있는�곳,�즉�학교�

내에서�상주하고�있어야�가능할�것이다.�실제로�학습상담�과정에서�학습에�흥미가�생기

거나�수업에�참여하는�것과�같은�긍정적인�변화를�보이지만�언제든�환경적인�요인에�의

해�다시�문제행동이�발생될�수�있다.�환경적인�위험요인은�문제행동과�정적�상관관계(김

현욱 · 김정민,�2015;�이정미 ·양명숙,�2006)에�있기�때문에�지속적인�학습지원과�환경�

개입이�이루어져야�함을�시사한다.�

본�연구는�교육적�차원에서�기초학력�미달에�관한�사회적�관심�집중과�지원정책�마련

을�위한�관련법�제정이�이루어지고�지고�있는�시점에서�기초학습부진�학생�지원체계의�

한�축인�학습상담�과정을�면밀히�탐색함으로써�실질적인�정보를�제공하였다는데�의의를�

가진다.�하지만�학습상담�과정의�주체인�기초학습부진�학생�당사자의�경험을�함께�탐색

하지�못한�제한점이�있다.�이에�당사자인�기초학습부진�학생을�대상으로�학습상담이�어

떤�의미이며,�무엇을�통해�어떻게�변화되어�가는지�과정에�대한�면밀한�탐색은�후속연구

로�제안하는�바이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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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BSTRACT>

A Case Study on the Learning Counselor's Experience of 

Supporting Students with Poor Basic Learning: 

Based on the S Learning Center

Wonhee Choi·Gihwa Kim

In�our�society,�the�number�of�populations�is�decreasing�rapidly,�the�social�responsibility�

of� supporting� all� individuals� to� demonstrate� their� abilities� to� the� fullest� is� being�

emphasized.�The�recent�increase�in�the�number�of�students�lacking�basic�learning�skills�is�

being�acknowledged�across� society.� In� this� context,�using�qualitative� research�methods,�

this�study�thoroughly�examines�the�experiences�of�educational�counselors�working�at�the�

S�Learning�Clinic�Center,�a�support�system�that�is�run�outside�the�school�curriculum�to�help�

students�who� face� learning�difficulties.� In-depth� interviews�were�conducted�with� seven�

learning� counselors� who� are� currently� supporting� students� at� the� learning� center.� The�

findings�indicate�that,�first,�the�extent�of�intervention�by�learning�counselors�is�significant�

enough� to�affect� the� students’�personal� and� learning�environments.� Second,� to�enhance�

the�effects�of�learning�counseling,�which�is�a�relatively�short-term�process,�a�cooperative�

relationship� among� the� learning� counselors,� school� teachers,� and� parents� is� required.�

Moreover,� there� should� be� regular� case� management� of� students� receiving� help� at� the�

center.�On� the� other�hand,� learning� counselors� experience� exhaustion� in� the� course� of�

learning� support,� which� is� a� social� exhaustion,� low� treatment� and� service� status,� and�

emotional�exhaustion�in�which�the�client's�learning�disabilities�continue�and�change�does�

not� occur.�A�professional� supervision� system� for� learning� counselors� to�deal�with� their�

mental�exhaustion�is�urgently�required.

Key words 

Students� with� Poor� Basic� Learning,� Learning� Counselors,� Learning� Centers,� Learning� Support,�

Qualitative� Research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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